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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6•25전쟁은 우리들에게 참혹한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특히, 납북인사  

유가족들의 슬픔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유가족들은 연좌제로 인한 이
중적인 고통에 시달렸음. 

 

- 70여년의 많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납북자와 그 유가족들은 고령화되어 가고, 

납북자들이 북한에서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점점 낮아짐. 

 

- 그동안 발견된 6•25전시 납북자 명부가 12종에 달하면서 정확한 납북자 수의 

추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다행히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하 가족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010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고, 납북피해 발생 60년 만에 납북자 및 유
가족들의 명예회복 문제 해결의 실마리 찾음. 

 

- 북한은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북한의 협조 없이는 납북자의 

생존여부 등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므로, 납북자 관련 명부를 찾아 정
리•분석하여, 북한에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작업 필요. 

 



Ⅱ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그림 1-1>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의  표지 

1.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 

 

1) 작성기관  

- ‘공보처 통계국’이 단기 4283

년 6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서울의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단기 4283년(1950년) 12월 1일 

발행 
 

- 4,616명의 명단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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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 배경 

-  6•25전쟁 발발 직후부터 9•28 서울 

수복까지의  민간인 피해자 명단을 조
사한 것 
 

- 서울시내 9개 구청별로 조사한 명단
을 담당 공무원이 한자로 직접 기재하
여 등사(謄寫)한 것 
 

- 2,438명의 명단 수록 
 

- 가족회가 고서수집가로부터 입수 

 

3) 범례  

- 범례(範例)를 통하여 명부의 작성 사
유와 작성 방법을 나타냄. 

 
<그림 1-2>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의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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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부 내용 

- 명부상의 순서는 총괄표에 나타낸 구별
(區別) 순서대로 작성 

 

<그림 1-3>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의  총괄표 

<그림 1-4>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의  목차 



 

 

 

 

 

 

 

 

 

 

 

 

 

 

 

 

 

Ⅱ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1) 작성 방법 

- 구별(區別)로 작성 

- 각 구내(區內)에 다시 성씨별(姓氏
別)로 맨 앞쪽에 목차 작성 

- 한 페이지에 28명의 납북자 명단을 

표로 만들어 개인별 가로방향으로 

기록 

 

<그림 1-5>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의  색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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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항목 

- 납북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

소속 및 직위', '피해 일시', '피해 종류', '

피해 장소', '약력', '주소'의 순으로 기재 
 

- 피해종류의 항목은 ‘납치’, ‘피살’, ‘행
방불명’으로 피해상황 구분 

 

- 명부에 기록된 피해자 총수는 4,616명, 

이 가운데 ‘납치’가 가장 많은 2,438명
(여성은 93명), 행방불명자는 1,202명, 

피살자가 976명 
 

- 현상윤 고려대 총장, 손진태 서울문리
대 학장, 소설가 이광수, 국회의원 안재
홍, 조소앙 등 당시 유명 인사들과 의사, 

변호사, 경찰, 공무원, 교수, 교사, 학생,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의 납북자 기재 

 

<그림 1-6>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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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록 

- ‘임시 인구 및 피해조사결과 명세(단기 4283년 10월 25일)’의 제목으로, 인명피
해 뿐만 아니라 주택, 사업체 등의 피해도 기록 

 

① 연령계급별 인구수 : 서울특별시민에 대하여 1949년 5월 1일(6•25이전)과 

1950년 10월 25일을 비교하여 구청별 가구수, 연령별, 성별 인구수가 구분되어 

작성 

 

② 원인별 피해자수 : 성별(계, 남, 녀), 사망(총수, 폭격, 총포, 화재, 피살, 행방불
명, 비율), 부상자(총수, 폭격, 총포, 화재, 기타, 비율)로 구분하여 작성 

사망자의 수는 17,127명(1.2%), 부상자의 수는 5,114명(0.4%)로 나타났으며, 사망
자의 수가 많은 지역은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의 순으로 나타남.  

 

③ 주택피해상황 : 폭격, 총포, 화재, 기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수(19,042가구)

를 화재와 파괴로 나누어 피해면적과 피해금액을 기록하였으며, 서울시 주택의 

6%가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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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체피해상황 : 폭격, 총포, 화재, 기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의 수
(5,187개)와 종업원수(33,823명)를 화재와 파괴로 나뉘어 피해면적과 피해금액 

기록 

 

⑤ 이동사항 : 가구수(92,894가구)와 인구수(292,038명)로 나뉘어져 나타났으며, 

이동원인으로 폭격(25,971명), 화재(23,257명), 전출 및 피신(221,154명), 기타
(11,656명) 등으로 구분 

 

⑥ 공영물(公營物) 피해상황 총괄표 : 서울시, 내무부, 외무부, 재무부 등 모든 부
처를 피해면적(전체 피해 동수 : 1,203동, 피해면적 : 74,993평), 피해액(전체 피해
액 545,970,27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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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기관 

- ‘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가 단기 

4284년(1951년) 8월 27일 발행 
 

- 2,527명의 명단 수록 

<그림 2-1> 『6•25사변 피납치인사명부』의  표지 

2. 『6•25사변 피납치인사명부(LIST OF PERSONS KIDNAPPED AT THE 

TIME OF JUNE 25TH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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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 배경 

- 1951년 7월 10일 6•25전쟁 휴전회담이 시작되자, ‘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
는 남한의 민간인 납북 문제가 휴전회담에서 협상의제로 채택되어 송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UN군측 대표에게 전달하고자 서둘러 명부를 작성 

- 9•28서울 수복 후부터 피해가족들로부터 받은  납치피해신고서를 직업별로 재
분류하여 영문병기로 작성 
 

3) 범례  

- 범례(範例)에는 명부의 작성 사유와 작성 방법이 적혀 있음. 
 

① 6•25사변중 수도 서울의 역치(逆治) 3개월에 무수한 애국적 저명인사가 잔인
무도한 공산당에게 납치되었다. 

② 9월 28일 수도 서울에 환도이후, 서울특별시내 애국인사의 납치된 상황을 조
사하여 편집한 것이다.(소수의 시외 인사가 포함됨) 

③ 피해인사의 개별적 내용을 상세하기 위하여 성명, 연령, 직업(직위), 주소, 납
치일 등 항목을 정하여 조사하였다. 

④ 조사대상을 괴뢰집단에 의용군으로 출두한 자는 제외하였다. 

⑤ UN 각 기관의 열람상의 편의를 위하여 영문성명을 부가하였다. 

⑥ 피해자의 직업(직위)별로 종목을 정하여 통계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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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부 내용 

- 명부의 맨 앞부분에 위치한 범례와 통계표는 먼저 국문으로 기재 

- 다음 페이지는 앞 쪽의 내용에 대한 영문번역으로 기재,  

 

 <표 2-1> 『6•25사변 피납치인사명부』의 통계표 

정부 요인 및 관공리 328 미국대사관 18 

법 조 계 88 경찰관 및 형무관 209 

교 육 계 113 동회장 및 동회직원 83 

언 론 계 79 학 생 120 

실 업 계 391 예 술 가 20 

의사 및 의학계 40 무직인사 95 

은행가 및 회사원 209 청년단 및 민보단 442 

기 독 교 31 추 가 142 

군인 및 군속 119 

총 수 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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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전회담의 UN군 대표, UN, 국제
사회 등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
으로 추정 

- 목차는 직업별로 나열되고, 해당 

쪽수 번호가 작성, 그 다음 쪽수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기재 

- 납북자의 조사항목은 ‘성명(영문 

이름, 한문 이름)', '연령', '직장', '주
소', '납치년월일’ 순으로 작성 

 

<그림 2-2> 『6•25사변 피납치인사명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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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25사변 피납치인사명부』 

 
 

1) 작성 기관 

- ‘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 

-  2,316명의 명단 수록 

 

2) 작성 배경 

- ‘6•25사변 피납치인사가족회’가 1951년 9월에 작성하여 당시 국회의장인 신익희 

선생에게 제출된 것으로, 신익희 선생의 유품에서 발견되어 가족회에 입수됨. 

- 수록된 피납치자는 대부분 서울지역 거주자 

<그림 3-1> 『6•25사변 피납치인사명부』의  표지 



 

 

 

 

 

 

 

 

 

 

 

 

 

 

 

 

 

Ⅱ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3) 명부 내용 

- 필사 등사본의 110페이지 분량, 서울시의 각 구청과 시외지역(수원, 양주, 광주 

등)으로 구분,  

- 조사항목으로 납북자의 ‘성명', '직장', '연령', '주소', '피해일자’ 작성 

- 명단은 가로쓰기로 작성, 정해진 표양식을 만들지 않고, 한 페이지에 24~25명의 

납북자 명단 수록 

- 1950년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에 기재된 현상윤 고려대 총장, 손진태 서울
문리대 학장, 국회의원 안재홍 등 납북인사 기재 

<그림 3-2> 『6•25사변 피납치인사명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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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25사변 피납치자명부』 

 

1) 작성 기관 

- 대한민국 정부 

- 82,959명의 명단 수록 

- 서울(1권), 경기‧충북(2권), 충남‧전라·

제주(3권), 경상‧강원(4권) 등 지역별로 

분류한 4권과 추가분(서울특별시 및 각 

도)으로 발간한 별권을 합쳐 모두 5권
으로, 1952년 10월에 작성한 것으로 추
정 

 

<그림 4-1> 『6•25사변 피납치자명부』의  표지 



 

 

 

 

 

 

 

 

 

 

 

 

 

 

 

 

 

Ⅱ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2) 작성 배경 

- 휴전회담에서 전쟁 중 납북된 남한 민간인 송환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북
한에 제시할 납북자 명부가 반드시 필요했고, 이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작성했던 

것으로 추정 
 

- 전쟁 중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남한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납치되어 갔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적 인명피해로 여기고 전국 일선행정기관에 

명령을 시달 
 

- 최초의 전국단위 납북자 명부 
 

- 가족회가 2002년 2월 중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견 

 

3) 명부 내용 

-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실사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다른 명부와는 다르
게 의용군과 노무자로 강제 징집된 납북자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 유일한 명
부 

 

- 1차는 지역별로 작성된 4권의 통계자료이며, 2차는 추가로 조사된 서울시 및 

각 도의 추가분에 실린 통계자료 
 

- 1차, 2차에 수록된 납북자 수는 82,959명(남자 81,369명, 여자 1,5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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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지역별 

총 수 제1차 제2차 

총 수 남 여 총 수 남 여 총 수 남 여 

총 수 82,959 81,369 1,590 80,661 79,145 1,516 2,298 2,224 74 

서울특별시 20,517 19,982 535 18,330 17,868 462 2,187 2,114 73 

경 기 도 15,958 15,870 88 15,871 15,783 88 87 87 - 

충청북도 6,168 6,155 13 6,166 6,153 13 2 2 - 

충청남도 9,973 9,642 331 9,972 9,641 331 1 1 - 

전라북도 7,013 6,592 421 7,013 6,592 421 - - - 

전라남도 3,555 3,506 49 3,554 3,506 48 1 - 1 

경상북도 7,486 7,396 90 7,483 7,393 90 3 3 - 

경상남도 1,815 1,807 8 1,805 1,797 8 10 10 - 

강 원 도 10,429 10,404 25 10,422 10,397 25 7 7 - 

제 주 도 45 15 30 45 15 30 - - - 

<표 4-1> 『6•25사변 피납치자명부』의 지역별 총괄표 

출처 : 대한민국 정부(195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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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6•25사변 피납치자명부』의  
                 서울특별시 총괄표 

<그림 4-3> 『6•25사변 피납치자명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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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명부』 

 

1) 작성기관 

- 1954년, 내무부 치안국에서 작성 
 

- 2권으로 구성 
 

- 17,940명의 명단 수록 

<그림 5-1>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명부』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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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 배경 

- 내무부 치안국에서 작성하여 국가기록원에 마이크로필름 상태로 보관되어 있던 

것을 가족회가 수집했지만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웠음. 
 

- 그 후 외교정책자료실에서 지피자료로 된 2권의 동일한 명부가 발견되어 비로소 

판독 가능 
 

- 이 명부는 국제적십자사에 납북자 안부탐지를 의뢰하기 위하여 의용군을 제외
한 호주(戶主) 중심의 순수한 민간인 신분의 피납치자 명단이며,  납치 주체가 기
록되어 있음. 

 

3) 명부 내용 

- 명부 1쪽에 <표 5-1>의 총괄표를 나타내고, 명부상의 전체 납북자 수를 지역별, 

남녀별로 나타냄. 
 

- 특이한 점은 충청북도의 납북자 수가 7,517명으로, 서울시의 4,281명 보다 2배 가
까이 많은 것 

 

 



Ⅱ  6•25전시 납북자 관련 명부 분석 

성별 

지역별 
총 수 남 여 

총 수 17,940 17,573 367 

서울특별시 4,281 4,121 160 

경 기 도 3,361 3,198 163 

강 원 도 949 946 3 

충청북도 7,517 7,491 26 

충청남도 382 380 2 

전라북도 45 44 1 

전라남도 453 449 4 

경상북도 896 888 8 

경상남도 56 56 0 

<표 5-1>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명부』의  총괄표 

출처 : 내무부 치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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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쪽당 18명의 납북자 명단을 표
로 작성 

 

- 조사항목으로 ‘성명’, ‘성별’, ‘연
령’, ‘직업’, ‘납치년월일’, ‘납치장
소’, ‘납치상황’, ‘당시 주거지’ 기록 

 

- 납치장소에는 ‘자택’, ‘노상’, ‘사
무실’ 등을 분명하게 나타냄 

 

- 처음으로 기재된 납치상황에는 

‘인민군에게 납치’, ‘정치보위부원
에게 납치’, ‘내무서원에게 납치’ 등 

당시 납치한 주체를 분명하게 기록 

<그림 5-2> 『6•25동란으로 인한 피납치자명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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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한출신 실향사민명부』  

 

1) 작성기관 

- 치안국  정보과 
 

- 17,900명의 명단 수록 

<그림 6-1> 『남한출신 실향사민명부』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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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 배경 

- 납북자의 성명 앞에 영문 성명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은, UN 및 국외의 다른 

기관에 명단을 발송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 
 

- 회원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편집한 것 
 

- 명부 1쪽에 ‘NOTE’라는 제목 밑에 영문으로 명부 작성의 배경을 기록,  

   다음 쪽에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 다른 명부의 범례와 같은 역할 
 

- 기재된 납북자는 1950년 6월부터 9월까지 북한 공산정치보위부 및 내무서원에
게 체포당한 사람들로,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후 임시로 결성된 ‘6•25사변 피
납치인사가족회’에서 편집한 것임을 서문에 명시 

 



<그림 6-2> 『남한출신 실향사민명부』의  NOTE <그림 6-3>  NOTE의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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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부 내용 

- ‘목차’에는 각 성별로 ‘ㄱ부’, ‘ㄴ부’, 
‘ㄷ부’ 등 가나다순으로 나타냈으며, 

‘ㄱ부’는 ‘KAN(簡)’, ‘KAM(甘)’, 

‘KANG(姜)’, ‘KANG(康)’, 

‘KYOUNG(慶)’ 등의 순으로 나타냄. 

<그림 6-4> 『남한출신 실향사민명부』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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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姓)씨는 가나다순으로, 조사항목인 

‘NAME(영문 이름)’, ‘성명(한글 이름)’, ‘성
별’, ‘연령’, ‘주소’가 기록되었으며, 1쪽에 

20명의 명단이 세로방향으로 작성 
 

- 명부는 모두 956쪽 

 

<그림 6-5> 『남한출신 실향사민명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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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향사민신고서』  

 

1) 작성 기관 

- 납북자의 유가족들이 1956년 6월 15일
부터 8월 15일까지 2개월간 납북 사실에 

관한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대한적십자
사에 제출한 7,034명의 신고서 

 

- 대한적십자사가 낱장으로 보관해온 원
본을 2002년 27권의 분량으로 제본 

 

- 22권과 27권의 원본이 분실되어 현재 

총 6,472건 보존 

<그림 7-1> 『실향사민신고서』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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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 배경 

-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우편으로 납북자 유가족들이 대한적십자사에 

발송한 것을 대한적십자사가 취합한 것 

 

- 대한적십자사는 제본의 편의상 300명씩 묶어 책자로 만들었으며, 당시 유가족들
이 사용한 편지봉투도 함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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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부 내용 

- 일정한 서식이 없이 유가족들이 편지지
에 작성 

 

- 기본적인 납북자의 신고사항으로 ‘성명
', '성별', '생년월일', '본적', '최종현주소', '

최종직업', '가족대표', '납치장소 및 납치
상항’ 작성 

 

- 이외에도 납북당시의 납북자 개인에 관
한 내용을 소상하게 기록 

<그림 7-2> 『실향사민신고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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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56년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 

 

1) 작성 기관 

- 대한적십자사가 『실향사민신고서』를 정리하여 1956년 발행 
 

- 7,034명의 명단 수록 

 

<그림 8-1> 『1956년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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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 배경 

- 대한적십자사가 “납북자들의 안부를 탐지해주겠다”며,  유가족들로부터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2개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접수를 받은 『실향사민신
고서』를 정리하여 표로 작성해 둔 것 

 

-『실향사민신고서』와 일련번호가 동일하며, 7,034명의 납북자 명단 기록 
 

- 명부의 제목에 ‘납북자’라는 용어가 아닌 ‘실향사민(Displaced Civilians)’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북한에 안부탐지를 하기 위한 궁여지책 이었다는 평가 
 

- ‘납북자’ 대신 ‘실향사민’의 용어 사용은 북한이 납북자에 대해 수긍하지 않는 명
분을 준 중요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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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부 내용 

- ‘색인’ 다음에 ‘납치인사 등록자 통계(접수기간 1956년 6월 15일~8월 15일)’ 

(1) 성별  

- 남자(6,884명), 여자(150명), 총 7,034명 

 

(2) 연령별 

- 18세부터 89세까지 각 연령별로 해당되는 납북자의 수 

 

연령 인원 연령 인원 연령 인원 연령 인원 연령 인원 연령 인원 연령 인원 

18 1 19 2 20 5 21 5 22 16 23 45 24 97 

25 161 26 201 27 263 28 270 29 270 30 303 31 296 

32 275 33 267 34 248 35 262 36 240 37 230 38 190 

39 208 40 244 41 189 42 215 43 182 44 177 45 164 

46 138 47 141 48 129 49 155 50 124 51 131 52 92 

53 114 54 101 55 82 56 96 57 70 58 86 59 72 

60 82 61 59 62 48 63 45 64 31 65 26 66 19 

67 33 68 19 69 24 70 20 71 18 72 8 73 6 

74 7 75 5 76 4 77 2 78 3 79 8 80 4 

82 1 86 1 88 1 89 3 

<표 8-1> 납치인사 등록자의 연령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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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생지 및 납치지역 

- 출생지별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남도의 순  
 

-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북도의 순 
 

- 북한 출신도 1,036명이 있는데, 서울특별시에서 출생한 2,199명보다 납치인원
이 4,981명으로 2배 이상 납치된 것은, 납북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옮겨와 

생활한 것으로 추정 

도 별 
출생인원 

(명) 

납치인원 

(명) 
도 별 

출생인원 

(명) 

납치인원 

(명) 

함경북도 87 충청북도 253 122 

함경남도 226 충청남도 312 91 

평안북도 295 전라북도 133 28 

평안남도 216 전라남도 180 18 

황 해 도 212 경상북도 455 175 

강 원 도 545 377 경상남도 203 25 

서울특별시 2,199 4,981 제 주 도 23 - 

경 기 도 1,695 1,217 

<표 8-2> 납치인사 등록자의 본적지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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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업별 

- 공무원이 1,35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업(1,005명), 상업(966

명), 회사원(737명), 학생(677명), 

교육자(355명)의 순 
 

- 농업의 인원이 많은 것은 당시 농
업 종사자가 대부분인 사회구조적
인 이유라고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전쟁 후 북한지역의 피해
복구 작업에 동원 

 

- 정치인, 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언론인, 의료인, 회사원 등 지식층
이 많은 것은 북한의 “남조선에서 

인테리 모셔오기 작전”(김일성 교
시, 1946)의 실행 결과 

 

종 별 인 원 종 별 인 원 종 별  인 원 

정치인 85 의료원 199 노 동 177 

공무원 1,359 예술인 36 학 생 677 

판검사 34 저술가 15 무 직 248 * 

변호사 72 어 업 6 

언론인 75 임 업 6 

기 업 208 철공업 162 

상 업 966 토건업 66 

농 업 1,005 은행원 94 

광 업 24 회사원 737 

종교인 82 통 역 16 

교육자 355 기술자 330 

<표 8-3> 납치인사 등록자의 직업별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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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별 기록사항 

- ‘일련번호’, ‘성명’, ‘성별’, ‘연령’, ‘본적’, ‘납치지’, ‘직업’ 등을 상세하게 기록 

- 작성방법은 가로로 한 쪽 분량에 16명 기록, 전체 문서의 분량은 542쪽 

 

<그림 8-2> 『1956년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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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리측 안부탐지조회서』 

1) 작성 기관 

- 1956년 10월, 대한적십자사가 

『실향사민신고서』를 요약하
고, 영문 추가 

 

- 7,034명의 명단 수록 

 

2) 작성 배경 

- 대한적십자사가 1956년 10월 

납북자의 안부탐지를 요청하
기 위하여 『우리측 안부탐지
조회서(7,034명)』를 국제적십
자사에 보냄. 

 

- 국제적십자사는 이 조회서를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
원회에 송부 

<그림 9-1> 『우리측 안부탐지조회서(7,034명)』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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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부 내용 

- 조회서 양식은 한 쪽 분량에 납북자 1명의 기재항목으로 되어 있고, 영문과 국
문으로 표기한 것을 복사하여 사용 

 

- 상단의 일련번호는 『실향사민신고서』, 『실향사민 등록자 명부』 모두 동일
한 일련번호를 부여, 두 명부를 대조해 볼 수 있게 작성 

<그림 9-2> 『우리측 안부탐지조회서(7,034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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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향사민 소식조사 회답서』 

1) 작성 기관 

- 1957년,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
위원회’가 작성하여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 명부 
 

- 우리측 『 안부탐지조회서(7,034명)』
에 대한 답신 

 

- 336명의 명단 수록 

 

<그림 10-1> 『실향사민 소식조사 회답서』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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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 배경 

- 1957년 11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9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 북한의 ‘조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가 생사확인을 요청한 『우리측 안부탐
지조회서(7,034명)』에 대하여 337명의 생존자 명단을 보냄. 

 

3) 명부 내용 

- 한 쪽에 2명의 납북자에 대한 사항이 기록, 납북자 개인별로 ‘소식 조사 회답’
이라는 제목 밑에 ‘No’, ‘성명’, ‘생년월일’, ‘성별’, ‘최종직업’, ‘본적지’, ‘최종 

거주지’, ‘의뢰자 성명’, ‘그와의 관계’, ‘소식 조사 결과’ 등 각 항목이 국문으로 

기재 
 

- 납북 당시의 납북자 직업은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국회의원, 공무원, 대학교수, 

교원, 회사원 등 사회지도층들이 많았고, 합계가 337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
제로는 336명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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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별 인 원 수 직 업 별 인 원 수 

국회의원 9 간 호 원 4 

공 무 원 33 약 제 사 2 

대학교수 6 식당종업원 1 

교 원 17 인 쇄 공 3 

회 사 원 29 전 공 1 

의 사 9 병원조수 1 

직 공 8 건 축 업 2 

농 업 67 공 업 4 

목 공 7 점 원 1 

상 업 35 운 전 5 

무 직 32 화 가 1 

기 자 3 이 발 1 

학 생 47 은 행 원 1 

철 공 6 정 미 업 1 

계 337 

<표 10-1> 소재 확인자 납북 당시 직업별 통계 

직 업 별 인 원 수 생활수준 

평화통일촉진회 8 상위층 13 

교 수 5 

사 무 원 55 중간층 112 

학 생 23 

교 원 13 

병원 또는 진료소 13 

은 행 원 3 

기 자 3 

가 극 단 2 

농 업  41 하위층 113 

직 공 63 

탄 광 6 

운 전 3 

미 기 재 99 99 

계 337 377 

<표 10-2> 소재확인 당시 직업과 생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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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조사 회답’이라는 제목 

하에 납북자 개인별로 ‘No,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최종직업, 

본적지, 최종 거주지, 의뢰자 

성명, 그와의 관계, 소식 조사 

결과’를 국문으로 기재 
 

- 해당 납북자에 대한 북한에
서의 거주지 및 현재 활동사항 

기록 

 

  

 

<그림 10-2> 『실향사민 소식조사 회답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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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향사민명부』 

 

1) 작성 기관 

- 1963년 1월 1일, 국방부(‘국제연합군 

총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대한민국 군
대표단’)가 작성한 것으로, 가장 최근
에 작성된 명부 

 

- 불행하게도 11,675명이 기록된 1권만 

발견 
 

- 아직 2권은 발견 못함. 

 

  

 

<그림 11-1> 『실향사민명부』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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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부 내용 

- 조사항목으로 ‘연번호’,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등이 기록, 연번호와 연
령, 명부 하단의 쪽 번호는 손으로 직접 

성. 
 

- 나머지는 활자 인쇄 
 

- 한 쪽에 세로로 납북자 25명의 명단을 

수록, 다른 명부와 달리 표를 만들지 않음. 
 

- 1권에는 金씨가 가장 먼저 나왔고, 姜, 

權, 高, 郭, 具 등의 납북자수의 순으로 기
재되어 있으며, 1권의 뒷부분에는 李씨의 

명단이 시작되는 부분까지 기록 
 

- 발견된 1권은 467쪽 

<그림 11-2> 『실향사민명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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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성 기관 

- 북한이 1950년 10월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 

- CIA 정보원이 습득한 납북자 명부로, 그동안 미국 NARA에서 보관 

- 661명의 명단 수록  
  

 

12. 『INFORMATION  REPORT』 

<그림 12-1> 『 INFORMATION  REPORT 』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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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 배경 

- 1950년 10월 15일 미국 CIA 정보원이 습득한 명단을 영어로 번역하여, 1951년 

1월 19일 본부에 보고한 명부 
 

- 북한군에 체포되어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서울거주자 명단이 기록된 최초의 

납북자 명단으로 추정 
 

- 명부를 습득한 장소는 지워져 있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 정황상 북한
측이 작성한 명단일 가능성이 높음. 

 

- 납북자의 영문 이름 옆에 수기로 한문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CIA가 자체
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문서에 기록된 명부의 습득일자는 시기적으로 한
국정부가 작성한 것도 아님. 

 

- 따라서 북한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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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부 내용 

- 조사항목으로 ‘name’, ‘address’, 

‘occupation’, ‘date of arrest’ 기재 

- 명부는 총 26쪽, 각 쪽에 26명씩 

661명의 납북자 명단이 영문타자로 

작성되어 있으며, 영문 이름 오른쪽
에 수기로 한문 이름 기재 

- 납북자들의 명단은 영문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으나, 납북자의 

나이, 성별, 납치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그림 12-2> 『 INFORMATION  REPORT 』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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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1> 발행시기별 납북자 명부 내역 

1. 명부의 발행시기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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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연도별, 작성기관별 납북자 명부 

2. 명부의 연도별, 작성기관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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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납북자 명부의 조사항목별 비교 

3. 명부의 조사항목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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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시 납북자의 정의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 6•25전
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
하게 된 자 

 

- 전시납북자 명부 12종 발견, 납북자의 수도 약 10만여명에 달함. 
 

- 김일성(1946)의 ‘남조선에서 인테리를 데려올데 대하여’라는 담화내용에서 

6•25전시 납북자 문제는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새 생
활의 길을 열어주며, 그들의 희망에 따라 교육, 과학연구, 문화예술사업을 마
음껏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임기 기간에 시행된 햇볕정책은 북한달래
기에 힘써왔기 때문에, 납북자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음. 

 

-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걸쳐 납북자 특별법의 제정 등 많은 변화
를 가져옴. 

 

- 납북자 문제는 북한의 무대응으로 인하여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는 않지만, 

납북자 문제는 개인의 인권문제인 동시에 인도주의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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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납북자 가족의 생존권과 관련된 내부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기우려야 할 

시기이며,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납북자들을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
명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인도주의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마련해야 함. 
 

- 6•25전쟁 납북자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으므로, 정부는 북•일수교 

협상에서 일본 정부가 납북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독일의 사례를 참고
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 먼저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소재지 파악이 선행되고, 납북자의 상봉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하여야 
 

- 나아가 이미 북한에서 사망한 납북자들의 유해송환 문제도 다루어져야 할 과제 

 



감사합니다. 


